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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다. 그 어느 때보다 개인위생에 철저해졌고

마스크는 외출 필수품목이 됐다.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,

번화가보다는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다. 그래서일까. 요즘 시골이 대세다.

글 편집실

한적한 시골에서 휴식하기, 촌(村)캉스

영화 ‘리틀 포레스트’를 보다 보면 ‘나도 저런 곳에서 

살아보고 싶다’는 생각이 머리 속을 가득 채운다. 시

골 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. 사방을 

둘러봐도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뿐인 도시에서는 

결코 볼 수 없는 자연과 여유가 부러운 것이다. 잿빛 

빌딩 대신 주변이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곳, 출퇴근

길 서로 부딪히며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

누리는 일상이 탐났는지도 모른다. 그래서일까. 요즘

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(호텔+바캉스)보

다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유행이다. 코로나 

여파로 사람이 적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과도 잘 맞

아떨어졌다. 

시골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뜻인 ‘농캉스(농촌+바

캉스)’, ‘촌캉스(村+바캉스)’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

겨났을 정도다.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해시태그로 ‘#

촌캉스’(5,000개, 11월 11일 기준), ‘#촌집’(1만1525

개)을 붙인 게시물도 새롭게 등장했다. 

시골스럽게!

우리는 시골로 떠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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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촌캉스 열풍이 불면서 조용했던 시골 지역은  

‘몸뻬 바지’를 입은 젊은 층으로 가득해졌다. 이들은 

조금 불편하지만, 시골 할머니 집 같은 숙소를 찾는

다. 사람이 적어 한적한 지역이면 더욱 좋다. 조금 딱

딱하지만 서늘한 마루에 누워 집밖 풍경을 감상한다. 

음식 배달도 어려우니 예능 프로그램 속 연예인처럼 

가마솥에서 밥을 지어보고, 자연에서 취한 재료로 

삼시세끼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. 건물과 차량의 불빛

에 가려졌던 도심의 밤하늘과 달리 깜깜한 밤하늘에 

수놓아진 별도 감상한다. 

카페도 시골뷰, 일도 시골에서

예전에 농촌휴양마을을 찾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

학생들 또는 회사 등 단체 여행객이었다면 최근에는 

혼자나 연인, 친구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

있다. 특히 20~30대가 청정 자연 속 여행지로 농어

촌에서 방문하고 있다.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

랫폼에서도 시골집이 인기다. 

시골에서 휴가를 보내기 어렵다면? 시골뷰가 일품인 

카페나 식당을 찾는다. 요즘 인기있는 경기도 카페들

의 대형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바로 끝없이 펼

쳐지는 논과 밭이다.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일

명 ‘논멍’(논 보며 멍 때리는) 또는 ‘밭멍’(밭 보며 멍 때

리는)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어울릴 듯 어울리지  

않은 묘한 조합이지만, 도심의 갑갑함에 질린 사람

들은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일부러 이런 공간을  

찾는다. 

이뿐이랴.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이나 사

무실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일하는 워케이션도 늘고 

있다. 일(work)과 휴가(vacation)의 합성어로 사람

들은 한적한 시골에 머물며 일을 한다. 

최근 ‘이도향촌(離都向村)’ 아닌 ‘5도2촌’ ‘4도 

3촌’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. 4~5일은 도시에서 생

활하고, 2~3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뜻이란다. 

인간이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을 가르켜 ‘녹색 갈증

(biophilia)’이라고 한다.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

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

것이다. 이를 무시하고 도시에서 살아온 현대인들

은 녹색 갈증에 시달려 시골로 향하고 있는 것  

아닐까. 

70

71

2021  DECEMBER  VOL.404


